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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플레저 식품, ‘건강 키워드’만으로 판단 주의 필요

□ 저염 표시 기준 충족 여부 점검 결과, 소비자 오인 우려 사례 확인 

□ 저당 제품 중 일부는 자사 일반제품과 열량이 유사하거나 더 높은 사례 확인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식생활이 확산하면서 저염, 저당, 
고단백 등 건강 지향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미
래소비자행동은 제로, 저염, 저당, 고단백식품을 대상으로 가격과 표시 사항을 분
석하였다.

■ 저염 표시 기준 충족 여부 점검… 소비자 오인 우려 사례 확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조사 대상 제품 품목군의 평균과 자
사 유사 제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기준에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
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제품은 자사 일반식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이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품목군의 평균과 비교하더라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저염’, ‘저당’, ‘덜짠’ 등의 문구 사용을 위

해서는 제품군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저감,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 요
건을 충족해야 함.

 
  다만, 신송의 ‘짠맛을 줄인 건강한 쌈장’의 경우 자사 일반제품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 함량이 오히려 2.1% 증가하였다. 쌈장 제품군의 평균 나트륨 함량과 비교
해도 7.4% 감소하는 데 그쳐 10% 이상 감소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즉, 저염 제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품명에 ‘짠맛
을 줄여 건강한’이라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저염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확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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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저염식품 조사결과
                                                            (나트륨 함량 단위:mg/100g)

품목 제품명 나트륨
함량

기준 적합여부

제품군평균 동일제조사
일반식품

나트륨
함량

저감율
(%)

나트륨
함량

저감율
(%)

고추장

해찬들 나트륨 줄인 국산 
찹쌀고추장 1,430

2,5971)
44.9 2,440 41.4

신송 잔맛을 줄인 건강한  
고추장 2,070 20.3 2,110  1.9

쌈  장 신송 짠맛을 줄인 건강한 
양념 쌈장 2,430 2,6232) 7.4 2,380 2.1 증가

된  장
신송 짠맛을 줄인 건강한 3,250

4,7133)
31.0 3,610 10.0

해찬들 나트륨을 줄인 가
정식 집된장 2,970 37.0 4,620 35.7

햄
스팸 라이트 510

875
41.7 1,080 52.8

리챔 더블라이트 480 45.1 670 28.4

 
  신송식품 측은 해당 제품이 2016년 출시 당시 자사 및 타사의 장류 제품 대비 
염분 함량이 적고 관능검사에서도 짠맛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짠맛
을 줄인’ 제품명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 소비자에게 오해
를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변경 등 필요한 조
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 고추장 나트륨 평균 : 순창 100%현미 태양초 찰고추장(2700mg/100g), 해찬들 100% 태양초 골드고추장
(2440mg/100g), 샘표 조선고추장(2650mg/100g)

2) 쌈장 평균 : 해찬들 사계절 쌈장(2510mg/100g), 샘표 토굴 쌈장(3230mg/100g), 순창 고소하고 맛있는 양념듬뿍 
쌈장(2130mg/100g)

3) 된장 평균 : 청정원 고깃집 된장찌개(4990mg/100g), 해찬들 구수한 가정집 된장(4620mg/100g), 샘표토굴 된장찌
개(4530mg/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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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저당 표시 제품, 자사 일반제품과 비교 시 열량이 유사하거나 더 높은 사례 확인

  저당 표시 제품의 당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자사 제품 
대비 당류가 감소 된 것이(자사 일반식품 대비 25% 이상) 확인되었다. 그러나 저
당 제품과 일반제품의 열량을 비교한 결과, 일부 제품은 열량이 증가하거나 유사
한 수준인 경우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었다.
  구체적으로 ‘닥터유 에너지바’와 ‘닥터유 에너지바 저당’ 제품을 비교한 결과 저
당 제품이 100g당 기준으로 열량이 38kcal 더 높았다. ‘샘표 저당 쌈장’의 경우 
자사 ‘샘표 토굴 쌈장’과 비교한 결과 저당 제품이 100g당 기준으로 열량이 
20kcal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샘표 측에서는 비교 대상인 일반식품 ‘샘
표 토굴 쌈장’ 제품이 타사 대비 열량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 설명했
다. 이 밖에도 조사대상 제품 중 3개 제품은 저당 제품과 일반식품 간 열량 차이
가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당 표시가 반드시 열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소비자는 ‘저당’이라는 표시보다는, 영양성분표를 통해 열량, 단백질 등을 확
인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표 2] 저당식품의 칼로리 조사결과

품목
(평균) 제품명 당류

(g/100g)

열량(kcal/100g)
자사

일반식품 
(A)

저당식품
(B)

차이
(A-B)

고추장
순창 저당 현미고추장 3 205 100 -105

샘표 태양초 저당 고추장 2 190 120 -70

쌈장
해찬들 저당 쌈장 3 210 145 -65

샘표 저당 쌈장 3.4 165 185 20

초고추장
해찬들 저당 초고추장 2 220 75 -145

청정원 순창 저당 초고추장 4 215 80 -135

샘표 초고추장 저당 3.4 215 110 -105

된장 청정원 순창 차돌 저당 된장찌개 양념 1 170 165 5

소스
토마토 저당 케찹 4.4 120 40 -80

청정원 저당 오리엔탈 드레싱 1 230 15 -215

시리얼
마켓오 네이처 그래놀라 저당 4.4 484 483 1

포스트 콘푸라이트 라이트 20 377 377 0

켈로그 콘푸로스트 라이트슈거 16.6 387 373 -14

에너지바 닥터유 에너지바 저당 4.8 488 526 38

음료 베지밀 에이스 두유 저당 2.1 60.5 55.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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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 제품의 당류 표기 방식, 소비자 오인 가능성 확인

  저당 제품의 당류 표기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
다. 설탕과 자당의 경우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베지밀 에이 검
은콩 두유’의 당류의 종류를 설탕으로 기재, ‘베지밀 에이스 두유 저당’에는 자당
으로 표시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자당이 설탕과 동일한 성분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을 설탕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명확
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3] 저당제품의 당류 비교

품목
(평균) 제품명 당류 종류 비고

고추장

순창 저당 
현미고추장 알룰로오스

샘표 태양초 저당 
고추장 저당 쌀숙성물, 알룰로오스

쌈장
해찬들 저당 쌈장 알룰로오스, 말토덱스트린, 

스테비아추출분말
샘표 저당 쌈장 알룰로오스

초고
추장

해찬들 저당 
초고추장 알룰로오스

청정원 순창 저당 
초고추장 액상알룰로오스, 물엿

샘표 초고추장 저당 알룰로오스

된장 청정원 순창 차돌 
저당 된장찌개 양념 알룰로오스

소스
토마토 저당 케찹 알룰로오스

청정원 저당 
오리엔탈 드레싱 알룰로오스

음료 베지밀에이스두유
저당 결정과당, 자당 자당 = 설탕

  이번 조사 결과 헬시플레저 식품에 사용된 ‘저당’, ‘저염’, ‘짠맛을 줄임’ 등의 
표현이 해당 식품이 건강을 위해 실제로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사)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식품을 포함하여 표시 
광고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